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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학생의 또래괴롭힘 피해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수준에서 그 위험요인(사회적 위

축)과 발달적 결과(우울)를 확인하고, 학급수준의 차별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층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수준에서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또래괴롭

힘 피해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나아가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개인수준의 사회적 위축과 

학급수준의 차별 간 층간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7개 중학교, 

86학급에서 수집된 1,116명의 자기보고식 설문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개인수준

에서 사회적 위축, 또래괴롭힘 피해, 우울 간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학급수준

에서 차별은 또래괴롭힘 피해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사회적 위축과 차별의 층간 상호

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사회적으로 위축된 학생이 높은 수준의 차별이 발생하는 학급

에 속할수록 또래괴롭힘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수준의 

취약성이 항상 또래괴롭힘 피해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맥락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보여

주며, 결과적으로 또래괴롭힘 피해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특성 뿐 아니라 학급의 맥락적 특성

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입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또래괴롭힘 피해, 사회적 위축, 우울, 차별, 다층경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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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괴롭힘(bullying)은 전 세계적인 사회문

제로, 이를 줄이기 위한 학교, 지역사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심각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래괴롭힘

은 개인 또는 집단이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심

리적 고통을 초래하기 위해 힘이나 공격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간 힘의 불균형에 기반하는 매우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이다(Olweus, 1993). 또래괴롭

힘 피해자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격성을 경험하게 된다. 피해 

형태와 무관하게 또래괴롭힘 피해는 단기적

으로 내재화․외현화 문제 및 학교적응에 심

각한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박현선, 김민

정, 정익중, 2014; Eastman, Foshee, Ennett, 

Sotres-Alvarez, Reyes, Faris, & North, 2018), 장기

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예로, 

아동․청소년기에 또래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성인기에 불안장애

로 진단받을 확률이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Copeland, Wolke, Angold, & Costello, 2013), 

성인기 우울증상을 직접적으로 초래하였

다(Brendgen & Poulin, 2018; Katz, Conway, 

Hammen, Brennan, & Najman, 2011).

또래괴롭힘 피해 청소년의 자살 시도나 자

살 사망은 또래괴롭힘 현상과 관련하여 많은 

이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인데, 자살의 

대표적인 위험요소로 우울의 역할은 잘 알려

져 있다(Hawton, Comabella, Haw, & Saunders, 

2013). 집단 소속 욕구가 절정에 이르는 초기 

청소년기에 또래집단에 수용되지 못하고 갈

등을 경험하는 것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Miranda, Oriol, Amutio, & Ortuzar, 

2019; Newman, Lohman, & Newman, 2007). 뿐

만 아니라 집단에 소속되지 못하고 인간으로

서의 가치를 존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감,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함께 그 

원인을 내적 결함으로 돌려 자기 자신을 비난

함으로써 우울 등 강한 부정정서를 경험하게 

된다(정세련, 정은지, 이승연, 2019; Graham & 

Juvonen, 2001). 일례로 중․고등학생의 학교폭

력 피해경험은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함께 고

려했을 때에도 우울을 예측할 수 있었고(김희

진, 2017), 초5부터 고1까지 지속적으로 또래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

단에 비해 불안, 우울의 문제가 훨씬 큰 것으

로 나타났다(박현선, 김민정, 정익중, 2014). 또

래괴롭힘 피해로 인한 우울의 증가는 횡단연

구 뿐 아니라 종단연구에서도 일관되게 확인

되고 있다(김예성, 김광혁, 2008; Dill, Vernberg, 

Fonagy, Twemlow, & Gamm,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 피해로 인한 부정적 결과

를 예방하고자 이의 구체적 기제를 살펴보고

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에 취약하게 만

들며, 청소년의 우울에도 기여하는 개인적 특

성으로 사회적 위축에 주목하였다. 또래괴롭

힘 현상에서 피해자들은 크게 두 유형으로 구

분된다. 자기조절문제로 충동적으로 공격 행

동을 하면서 또래거부나 괴롭힘을 당하는 공

격적 피해자와 달리, 수동적 피해자는 사회적

으로 위축되고, 억제되어있으며, 가해자의 요

구에 쉽게 굴복하는 순종적인 특성을 지닌다

(Schwartz, Dodge, & Coie, 1993). 어떤 유형의 

피해자이든 모두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한

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수동적 피해자의 경우 

시간이 흘러 공격적 피해자가 되는 식의 이동

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 유형으로 구분된다(Toblin, Schwartz, Gorman, 

& Abou-ezzeddine, 2005). 무엇보다 이들의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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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수동적이며 사회적으로 위축된 성향은 

공격행동을 통해 또래집단 내에서 자신의 지

위를 높이거나 유지하려는 가해자의 목적 달

성을 용이하게 만든다.

사회적 위축은 수줍음, 행동 억제, 사회적 

고립과 침묵, 수동성, 비사회성 등 다양한 구

인을 포함한다(Coplan & Rubin, 2010; Rubin, 

Coplan, & Bowker, 2009).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은 흔히 사회적 상황을 위협적인 것으

로 해석하여 불안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또

래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피하고 고립된 

행동방식을 택한다(Oh, Rubin, Bowker, Booth- 

LaForce, Rose-Krasnor, & Laursen, 2008). 또한 위

축된 청소년은 순종적이며 비공격적인 행동방

식을 보이므로 가해자들은 이들을 쉽고 약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또래괴롭힘의 타겟으로 

쉽게 선택한다(Gazelle & Ladd, 2003; Schwartz 

et al., 1993; Wang, Duong, Schowartz, Chang, & 

Luo, 2014).

사회적 위축은 개인의 성향이고 기질적 특

성이 강하고 발달과정에서 연속성이 발견되기 

때문에(Rubin et al., 2009), 그리고 또래관련 요

인은 사회적 위축의 결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는 선행연구에 따라(공미정, 이동형, 

2017),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을 또래괴

롭힘 피해의 예측요인으로서 살펴보고자 한

다. 실제로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은 또래괴

롭힘 피해를 예측하였으며(Boivin, Hymel, & 

Bukowski, 1995), 이러한 관계성은 초등학교 고

학년 대상 종단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Guimond, Brendgen, Correia, Turgeon, & Vitaro, 

2018). 이러한 연구들은 일관되게 사회적 위축

과 또래괴롭힘 피해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

여준다.

사회적 위축은 우울과도 연관되는데, 사회

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은 사회적 상황을 대체

로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여 자기보호적인 

차원에서 위축 또는 회피하는 행동을 선택하

게 된다(Erath, Flanagan, & Bierman, 2007). 사회

적 상호작용의 반복적 회피는 대인관계에 필

요한 사회적 기술의 습득과 향상을 위한 기회

를 박탈하여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회피 

행동은 더 악화시키게 된다. 그 결과 관계성 

욕구 충족이 어려워지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

이나 안녕감이 떨어진다(Rubin et al., 2009). 특

히 다수의 연구를 통해 사회적 위축이 우울을 

종단적으로 예측함이 보고되었는데,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은 1년 뒤의 우울을 정적으로 예

측하고(Boivin et al., 1995), 사회적 위축의 한 

차원인 수줍음 수준이 아동기에 높을 경우 청

소년기에 더 많은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난 바 있다(Karevold, Ystrom, Coplan, 

Sanson, & Mathiesen, 2012).

한편,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의 부정적 효

과는 아동기보다 청소년기에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청소년기에 이들의 사회적 세계가 

확장되고 집단 소속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더 적극적이고 성숙한 사

회적 역량이 요구되지만,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기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를 말하지 못하고 적극

적인 상호작용을 피하는 식의 위축된 행동은 

청소년기 또래들이 기대하는 사회적 규범에서 

일탈된 것으로 인식되고, 결국 또래 거부 가

능성을 높이게 된다(Rubin et al., 2009). 실제로 

개인의 공격적 행동보다는 불안하고 위축된 

행동이 청소년기 또래괴롭힘 피해에 더 큰 위

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Brendgen & Poulin,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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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사회적 위축에 초점을 맞추어 또래

괴롭힘 피해, 나아가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

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우울을 직접 예측할 뿐 아니라, 

또래괴롭힘 피해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우울

을 증가시키는 매개모형을 가정하였다. 실제

로 초등학교 3, 4학년의 사회적 위축은 또래

괴롭힘 피해를 예측하였고, 1년 후 부정적 정

서 상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Dill et al., 2004), 5세 때의 사회적 위축은 

15세의 또래관계 스트레스와 적응문제를 통해 

20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Katz et al., 2011). Brendgen과 Poulin (2018)의 

연구에서도 12세의 사회적 위축은 13-17세의 

또래괴롭힘 피해를 통해 19-20세의 우울 증상

을 설명하였다. 사회적 위축, 또래괴롭힘 피해, 

우울의 매커니즘을 종단적으로 살펴본 위의 

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 간의 직접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직접적 관계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

과 우울의 직접적 관계, 그리고 사회적 위축

이 또래괴롭힘 피해를 통해 우울을 예측하는 

간접적 관계를 모두 가정하여 이를 검증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개인적 수준에서 이러

한 변인들의 관계가 환경적 특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을 가정한 것이다.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 모델(1977)에 따르면, 개인적 

특성은 환경적 특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

인의 행동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

찬가지로 또래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이자 관계가 아니라 주변인을 포함하는 집단 

현상으로, 개인의 행동이 학급풍토나 규준 등 

환경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Rodkin, Espelage, & Hanish, 2015; 

Salmivalli, 2010). 예를 들어, 또래괴롭힘 피해에 

취약하게 만드는 개인적 속성인 또래 거부나 

사회불안 등은 친가해적 행동 수준이 낮거나 

방어행동 수준이 높은 학급에서 피해경험으로 

이어지지 않았다(Kärnä, Voeten, Poskiparta, & 

Salmivalli, 2010). 사회적 위축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적 위축이 또래관계에서 개인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임은 분명하나, 이는 안전하지 

않은 환경적 특성과 맞물렸을 때 부정적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

다(공미정, 이동형, 2017; Kochenderfer-Ladd & 

Troop-Gordon, 2010). Rubin 등(2009)도 사회적 

위축과 또래괴롭힘 피해의 관계가 또래괴롭

힘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다층분석 연구

(Guimond et al., 2018)에서, 사회적 위축을 부

정적으로 생각하는 학급규준이 있을 경우에만 

사회적으로 위축된 학생이 피해를 경험할 가

능성이 높아졌다. 다층분석 연구는 아니지만, 

국내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사회적 위축(수

줍음형)은 학급의 풍토가 얼마나 통제적이고 

방임적인지에 따라 괴롭힘 피해 정도를 달리 

예측하였다(공미정, 이동형, 2017). 이러한 연

구들은 개인적 특성인 사회적 위축이 항상 또

래괴롭힘 피해를 예측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이 놓인 환경적 특성에 따라 관계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적 특성으로 학급의 차

별수준을 고려하였다. 인종이나 성적 지향 등

에 따른 차별 행위가 사회적 힘을 지닌 주류 

문화(mainstream culture)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 

자신과 다른 특성을 지닌 소수 집단(minority 

group) 구성원에게 행해지는 것처럼(Willi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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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ghbors, & Jackson, 2003), 차별은 그 자체로 

힘의 불균형에 기초하는 행위이다. 차별은 집

단 구성원 간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집단 내에서 수용되는 특성과 그렇지 않은 특

성을 중심으로 강자가 약자를 폄하하고 부당

하게 대우하는 현상(김승경, 최정원, 강지명, 

선애리, 2016)으로, 또래괴롭힘이 힘의 불균형

에 기초하는 것과 유사하다(Olweus, 1997). 

또래괴롭힘 연구에 따르면, 집단 구성원 간

에 힘의 불균형이 큰 것은 사회적 지위를 높

이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유발하고, 또래괴롭

힘은 이를 위한 도구적 수단이 된다. 실제로 

다층분석 연구에서(Pan, Zhang, Ji, Garandeau, 

& Salmivalli, 2020), 지각된 인기도(perceived 

popularity)의 개인차가 커서 명확한 위계구조를 

지닌 학급일수록, 사회지배적인 목표를 가진 

가해행동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또한 학급 구

성원들 간 지각된 인기도의 차이가 큰 학급에

서는 아동이 공격적일수록 지각된 인기도가 

더 높아졌지만, 차이가 적은 학급의 경우 공

격성은 오히려 인기도를 낮추었다(Garandeau, 

Ahn, & Rodkin, 2011). 한편, 학급 내 힘의 불

균형이 심한 학급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괴

롭힘을 피하기 어려워 피해가 장기적으로 지

속될 수밖에 없다(Schäfer, Korn, Brodbeck, 

Wolke, & Schulz, 2005).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

의 발생과 유지에 기여하는 환경적 특성으로 

학급 내 힘의 불균형에 주목하였고, 학급 내

에서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이러한 

힘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학급

수준에서 차별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청소년기 차별경험과 또래괴롭힘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이민자,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인종차별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예, 정주호, 2019; Shin, D’Antonio, Son, 

Kim, & Park, 2011). 예를 들어, 국내 다문화가

족 청소년의 인종차별경험은 또래괴롭힘 피

해와 관련이 있었고(정주호, 2019), 국외 연구

에서도 인종에 대한 지각된 차별경험은 또래

괴롭힘 피해를 직접적으로 예측하였다(Seaton, 

Neblett, Cole, & Prinstein, 2013). 그러나 청소년

이 경험하는 차별은 인종뿐 아니라 외모, 학

업성적,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장애 여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일상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차별을 경

험한 청소년은 낮은 자아존중감, 높은 수준의 

우울 및 불안, 스트레스뿐 아니라,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기도 한다(김수

정, 2020; Wright & Wachs, 2019). 그러나 일상

적 차별경험과 또래괴롭힘, 특히 피해경험 간

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급 내 힘의 불균형을 반

영하는 학급수준의 차별이 또래괴롭힘 피해를 

촉진하는 환경적 위험요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위축된 학생의 특성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즉, 약자를 향한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급에서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개인적 위험요인이 또래괴롭힘 피해로 

이어지기 쉽고, 그 결과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차별이 심하지 않은 학급에서는 사회적으로 

위축된 개인적 성향이 괴롭힘 피해라는 부정

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이처럼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환경적 특성

을 고려하는 것은 또래괴롭힘에 대한 더 명확

한 이해를 돕고, 효과적 개입을 위해 매우 중

요하다. 최근 학급의 맥락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들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많은 연구가 독

립성 가정을 위배한 채 단층모형으로 학급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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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효과를 분석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저해

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일한 학급에 속해있는 

개인들 간 상관이 높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

는 문제를 통계적으로 극복하고 학급의 효

과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다층모형(multilevel 

modeling)분석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다층경로분석을 통해 개인수준 변인인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관계에서 또래괴롭힘 

피해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어서 

학급수준의 차별이 또래괴롭힘 피해를 예측

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위축과 또래괴롭힘 

피해 관계를 조절하는지 층간 상호작용 효과

(cross-level interaction)를 분석할 것이다. 연구모

형은 그림 1과 같다.

Muthén과 Muthén(2017)의 제안에 따라 개인

수준 매개모형에 검은색 점으로 절편과 기울

기를 무선화한다는 것을 표시하였다. 또한 개

인수준에서 관찰변수였던 또래괴롭힘 피해가 

학급수준에서 무선화되어 잠재변수로 사용되

므로 이를 원형으로 표시하였다. 또래괴롭힘

의 결과로서 청소년의 우울을 예측하는 개인

적, 환경적 특성들의 매커니즘을 확인한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또래괴롭힘 

예방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피해 

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한 증거기반 치료에 경

험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00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서울에 소재한 7개 중학교 1-3학년 1,672

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무선할당 방식으로 서울 소재 중학교에 

유선으로 연구 참여를 요청하였고, 이를 허가

한 학교에 한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

여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은 

후, 학생 역시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

사가 있는 경우에만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

은 2017년 11-12월에 실시되었으며, 설문을 미

완성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61명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86개 학급, 1,611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13.82세(SD=.75), 남학생 1,174명

(72.9%), 여학생 437명(27.1%)이었고, 학년별 분

포는 1학년 597명(37.1%), 2학년 684명(42.5%), 

3학년 330명(20.5%)이었다. 이들이 지각한 가

정의 평균 경제적 수준은 ‘중’-‘중하’ 수준이

었다.

측정도구

주.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포함시킴.

그림 1. 연구모형



최은지․송경희․이승연 /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또래괴롭힘 피해, 우울 간의 관계: 학급별 차별수준의 조절효과

- 255 -

사회적 위축

김선희와 김경연(1998)이 제작한 부모평정용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의 하위영역

인 ‘수줍음 행동’에 대한 문항을 자기보고식으

로 수정한 신선미(201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7문항(예, 자기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이고, 4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

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점수

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고 사회적 

상황에 적절히 참여하지 못하는 수줍음 행동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최근 사회적 위

축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설명되며, 그 하위요

인으로 수줍음, 행동억제, 비사회성, 고립행동 

등이 포함된다(Rubin et al., 2009). 그러나 수줍

음 행동으로 명명된 본 척도는 수줍음 뿐 아

니라 비사회성, 수동성 등 사회적 위축의 다

른 개념도 포함하고 있어 개념적으로 ‘사회적 

위축’으로 크게 적용하고자 한다. 신선미와 이

소연의 중학생 연구(2017) 및 본 연구 모두 내

적합치도는 .92로 나타났다.

또래괴롭힘 피해

Salmivalli 등(1996)의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

할 척도(Participants Role Questionnaire: PRQ)를 

자기보고식으로 수정․보완한 서미정(2008)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7문항으로, 이번 학기

(9-12월)동안 신체적(예, 다른 아이들이 나를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이 있다), 언어적(예, 다른 

아이들은 내가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거

나 욕을 한 적이 있다), 관계적 피해경험(예, 

다른 아이들이 노는데 일부러 나를 끼워주지 

않은 적이 있다) 빈도를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없다 - 5점: 11회 이상)로 평정케 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많았

음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5, 6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서미정(2008)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74, 본 연구의 경우 .84였다.

우울

미국 정신보건 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의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y-Depression Scale(CES-D)을 10문항으로 축

약한 버전(Andresen, Malmgren, Carter, & Patrick, 

1994)을 사용하였다. 축약본은 노인 대상으로 

개발되었지만, 추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

로 타당도가 확인되었다(Bradley, Bagnell, & 

Brannen, 2010). 원척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번

안, 타당화한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의 

도구에서 해당 축약 버전 문항을 발췌하여 사

용하였다. 지난 일주일간의 정서 상태를 확인

하며(예,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

찮게 느껴졌다), 4점 리커트 척도(1점: 1일 이

하 - 4점: 5-7일)로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함을 의미한다. 전겸구 등

(2001)의 성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ɑ)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

났다.

학급수준의 차별

구정화(2016)가 개발한 일상적 차별 피해 

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차별, 

학업성적 차별, 연령 차별, 경제적 차별, 지역 

차별, 외모 차별, 종교 차별, 가족 유형별 차

별, 장애 차별, 다문화가정 차별에 해당하는 

1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예,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적이 있다, 가정 형편이 어

렵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적이 있다). 지난 12

개월 동안 학급에서 경험한 차별 피해 빈도를 

5점 리커트 척도(1점: 한 번도 없음 - 5점: 1주

일에 3회 이상)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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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많이 당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차별은 개인이 보고한 차별 점수를 합하여

(aggregate) 학급별 차별 점수를 만들고 학급수

준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정화(2016)의 초등학

생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76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84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먼저 SPSS 26.0를 사용하여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확인하고, 변인 간 연관성을 파

악하기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Mplus 7.0을 활용하여 다층경로모형 분석을 실

시하였다. 먼저, 개인수준 변수인 사회적 위축, 

또래괴롭힘 피해, 우울 간의 매개 모형을 설

정하고, 또래괴롭힘 피해가 학급 수준의 차별

에 따라 학급마다 다를 수 있다는 무선 절편 

모형(random intercept model)을 검증하였다. 이

후, 사회적 위축과 또래괴롭힘 피해 간의 관

계를 학급수준 변수인 차별이 조절하는지 확

인하는 층간 상호작용 효과는 무선 절편-무

선 기울기 모형(random intercept - random slope 

model)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본 자료에서 남

녀 성비가 남자(72.9%)에게 많이 치우쳐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위축과 또래괴롭힘 피해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선행연구(예, 

Bass, Santo, da Cunha, & Neufeld, 2016)에 근

거하여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모수추정을 위한 알고리즘은 최대우도추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법을 사용하

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을 분석하

기 위해 측정된 변인들의 개인수준 평균값을 

사용하였다(표 1). 먼저 성차 분석을 위해 t검

1 2 3 4

1. 우울 - .24*** .35***   .31***

2. 사회적 위축  .34*** - .15** .05

3. 또래괴롭힘 피해  .34*** .19*** -   .33***

4. 차별  .35*** .13*** .46*** -

왜도 1.02 -.06 1.76 3.43

첨도 .74 -.39 3.41 18.47

M(SD)
남(n=1,174) 1.79(.58) 2.33(.74) 1.62(.76) 1.32(.49)

여(n=437) 1.98(.64) 2.35(.72) 1.40(.55) 1.28(.32)

t -5.92*** -.57 5.43*** 1.60

Cohen’s d 0.31 0.33

**p<.01,***p<.001. 주. 대각선 아래는 남학생, 위는 여학생의 상관계수임. 차별은 개인수준의 값임.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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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실시한 결과, 우울(t=-5.92, p<.001)과 또

래괴롭힘 피해(t=5.43, p<.001)에서만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었다. 즉, 우울은 여학생, 또래

괴롭힘 피해는 남학생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남녀 각각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

과 여학생 모두 우울은 사회적 위축(r남=.34, 

p<.001, r여=.24, p<.001), 또래괴롭힘 피해(r남

=.34, p<.001, r여=.35, p<.001), 차별(r남=.35, 

p<.001, r여=.31, p<.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

고, 사회적 위축은 또래괴롭힘 피해(r남=.19, 

p<.001, r여=.15, p<.01)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여학생과 달리 남학생의 사회적 위축은 

차별(r남=.13,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녀 모두 또래괴롭힘 피

해는 차별(r남=.46, p<.001, r여=.33, p<.001)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본 분석에 앞서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 위축, 또래괴롭힘 피해, 

우울은 왜도 3이하, 첨도 10이하로 나타나 단

변량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으나, 차별은 이

를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층경로분석에

서 차별은 학급수준의 값으로 사용하기 때문

에 이를 변환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 1.42, 첨도 2.63으로 정규성 가정을 충

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 86개 학급의 

차별수준은 평균 1.31, 표준편차 .13으로 나

타났다.

다층 경로분석

개인수준의 사회적 위축, 또래괴롭힘 피해, 

우울 간 매개 모형을 분석함과 동시에 또래괴

롭힘 피해에 대한 차별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해 다층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 앞서 다층경로분석의 타당성

을 확보하기 위해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ICC)를 확인한 결과 .071로 나타났

고, 설계효과는 6.95로 나타났다. ICC가 .071로 

나타나 또래괴롭힘 피해 변량의 7.1%가 학급

수준 특성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설계효과는 Muthén과 Satorra(1995)가 

제안한 2보다 큰 6.95로 나타나 다층분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무선 절편 모형

우선, 개인수준에서 사회적 위축, 또래괴롭

힘 피해, 우울 간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학급

수준에서 차별이 또래괴롭힘 피해를 예측할 

것이라 가정하는 무선 절편 모형을 검증하였

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인수준에서 

사회적 위축은 또래괴롭힘 피해(β=.18 p<.001)

Β S.E β t

개인수준

사회적 위축 → 또래괴롭힘 피해 .17 .03 .18 5.30***

사회적 위축 → 우울 .21 .02 .25 10.86***

또래괴롭힘 피해 → 우울 .26 .02 .29 10.63***

학급수준 차별 → 또래괴롭힘 피해 .69 .21 .58 3.26**

**ρ<.01,***ρ<.001  

표 2. 무선 절편 모형(random intercept)의 모수 추정치 (N=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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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우울(β=.25, p<.001)을 정적으로 예측하였

고, 또래괴롭힘 피해 역시 우울(β=.29, p<.001)

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개인수준 매개모형

에서 사회적 위축에 의해 설명된 또래괴롭힘 

피해 변량은 4.5%이었고, 사회적 위축 및 괴

롭힘 피해에 의해 설명된 우울의 변량은 

19.5%이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부스트래핑(bootstrapping)결과, 매

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4, 95% 

C.I. [.03-.06]). 한편, 학급수준의 차별은 또래괴

롭힘 피해(β=.58, p<.01)를 정적으로 예측하였

고, 또래괴롭힘 피해 변량의 33.9%를 설명하

였다.

무선 절편-무선 기울기 모형

또래괴롭힘 피해에 대한 사회적 위축과 차

별의 층간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무

선 기울기를 추가한 무선 절편–무선 기울기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수준 특성인 

사회적 위축과 학급수준 특성인 차별의 층간 

상호작용 효과(B=.56, p<.05)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의 제안에 

따라 차별을 ±1SD 기준으로 나누고, 사회적 

위축 값의 전체 범위에서 각각의 회귀식을 구

해 그래프로 제시하였다(그림 2). 이 때 사회

적 위축과 차별변인의 값은 모두 평균중심화

하였기에 사회적 위축 값의 범위는 대략 -2에

서 2이었다. 결과적으로, 차별수준이 높은 반

에서 사회적으로 위축된 학생일수록 더 많은 

또래괴롭힘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중학생의 또래괴롭힘 피해에 초

점을 맞추어 그 위험요인(사회적 위축)과 발

달적 결과(우울)를 확인하고, 나아가 학급수준 

특성인 차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층경

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수준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관계를 또래괴롭힘 피

Β S.E t

개인수준
사회적 위축 → 우울 .21 .02 10.85***

또래괴롭힘 피해 → 우울 .26 .02 10.66***

학급수준 차별 → 또래괴롭힘 피해 .65 .20 3.20**

층간 상호작용 사회적 위축 × 차별 .56 .25 2.23*

*ρ<.05, **ρ<.01, ***ρ<.001  

표 3. 무선 절편-무선 기울기 모형(random intercept-random slope)의 모수 추정치 (N=1,611)

그림 2. 사회적 위축과 학급 차별수준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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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부분 매개하였고, 학급수준의 차별은 또

래괴롭힘 피해를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개

인수준의 사회적 위축은 학급수준의 차별이 

높을 때 또래괴롭힘 피해를 더욱 강력히 예측

한다는 층간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

구의 구체적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수준에서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과 또래괴롭힘 피해는 각각 우울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사회적으로 위축된 학생일수

록 혹은 또래괴롭힘 피해를 많이 경험했을수

록 우울 수준은 높아졌다. 이는 스스로 사회

적 상호작용을 철회하고 회피하는 방식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또래로부터 소외되는 경험 

모두 청소년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임

을 확인한 기존 연구 결과들(김예성, 김광혁, 

2008; Boivin et al., 1995; Dill et al., 2004; 

Karevold et al., 2012)과 일치한다. 청소년기는 

발달적으로 친밀한 또래관계 형성이나 집단 

소속감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Newman et al., 2007) 어떠한 이유에서건 또래

와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

스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증

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는 자살을 예측하

는 주된 위험요인임에도 불구하고(Hawton et 

al., 2013), 행동 특성 상 눈에 잘 띄지 않고, 

사춘기 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특성으로 간

주되어 시기적절한 개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더욱이 사회적으로 위축된 학생은 어려서부터 

수줍음이 많고, 고립된 행동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에 이들이 내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경험

하고 있는지 부모일지라도 빨리 알아채기 어

려울 수 있으므로 보다 큰 관심과 주의가 요

구된다. 따라서 사회적 위축 성향이 있거나,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경험하지 

않는지 선제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게 돕는 장치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은 또래괴롭

힘 피해를 직접적으로 예측하였고, 또래괴롭

힘 피해가 사회적 위축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간접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사회적으로 위축된 학생일수록 또래괴롭힘 피

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는 사

회적 상황에서 수줍음이 많고, 비사교적인 성

향이 강한 학생은 또래괴롭힘 피해를 더 많

이 경험하게 되고, 이는 장․단기적으로 우울

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기존 연구들

(Brendgen & Poulin, 2018; Dill et al., 2004; Katz 

et al., 2011)과 일치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청소년기에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은 또래로부터 더 부정적으로 지

각될 가능성이 있으며(Rubin et al., 2009), 겁이 

많고 수줍음이 높은 정서적 취약성과 함께 자

기 방어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행동적 특

성은 가해학생이 이들을 괴롭히기 쉬운 대상

으로 인식하게 한다(Gazelle & Ladd, 2003).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위축은 대인관계 역시 소

극적이고 회피적이게 하여(Erath et al., 2007), 

결국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공격적인 또래로부

터 보호해주고 도와줄 친구가 부족한 악순환

을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는 중학교시기에 

사회적으로 위축된 개인의 특성이 또래괴롭힘 

피해의 위험요인이 될 뿐 아니라 우울을 증가

시킨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위축 특성이 강한 학생들의 또래관계

를 주의 깊게 살피고 적절한 개입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위축된 학생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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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적 기술 훈련을 하고, 또래들과 잘 어

울릴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교사의 개입은 

또래괴롭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중요

한 예방책이 될 것이다. 실제로 사회적 기술 

훈련은 사회적으로 위축된 학생을 위한 개입

전략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Rubin et al., 

2009), 수줍음이 많은 학생의 사회적 기술을 

증진할 뿐 아니라 불안, 우울을 줄이고,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부차적인 효과가 있다(이현

숙, 정현희, 2004). 나아가 또래괴롭힘 피해학

생이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훈련하는 방법(예: 마음챙김, 

인지왜곡 수정 등) 역시 또래괴롭힘 피해가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로 연결되는 부적응

의 악순환을 끊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위축된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들

은 친한 친구가 부족하고, 자기개방이나 도움 

구하는 행동(help-seeking behavior)을 잘 하지 않

기 때문에 우울, 자살 사고가 있어도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사회적으로 위축된 학생들이 힘든 상황에

서 자기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회

적 기술 훈련을 하고, 이들이 쉽게 도움을 구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차별성은 개인과 환경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는 생태학적 체계모델

을 기반으로, 다층경로분석을 통해 학급수준

의 차별이 개인의 취약성인 사회적 위축과 또

래괴롭힘 피해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본 것

이다. 그 결과, 기대했던 대로 학급수준의 차

별은 또래괴롭힘 피해를 직접적으로 예측 할 

뿐 아니라 개인수준의 사회적 위축과 또래괴

롭힘 피해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급 수준에서 다양한 양상의 일상적 차

별이 많이 발생할수록, 사회적으로 위축된 학

생이 또래괴롭힘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컸다. 이는 개인수준에서 사회적 위축과 또

래괴롭힘 피해 관계를 연구한 기존 연구들

(Brendgen & Poulin, 2018; Dill et al., 2004; Katz 

et al., 2011)과 달리, 사회적 위축이 항상 또래

괴롭힘 피해를 예측하지 않으며, 약자에 대한 

차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학급 맥

락에서만 또래괴롭힘 피해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

하다.

차별을 학급수준에서 분석한 선행연구를 찾

기 어려워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하지만, 개인

수준으로 분석된 연구에서 사회적 차별이 학

교폭력 피해를 직접적으로 예측한다는 연구결

과(정주호, 2019)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즉, 개인의 차별경험이 많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로서 불공정한 대우를 많이 받게 되는 것

이고, 이는 청소년의 분노와 공격성을 촉발시

키는 요인이자 또래괴롭힘을 당할 가능성 또

한 높이는 잠재성을 지닌다. 또래괴롭힘 자체

가 또래 간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불공정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특히 학급 내에서 약자에 해당하는 소수의 학

생들은 더 빈번하게 차별을 당함으로써 또래

괴롭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차별경험 

뿐 아니라 학급수준에서 차별적 분위기가 얼

마나 조성되어 있는지 혹은 차별이 어느 정도

로 발생하고 있는지 역시도 또래괴롭힘과 밀

접한 관련이 있게 된다. 즉, 차별이 많이 발생

하는 학급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힘의 불

균형이 더 커져서 또래괴롭힘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특히 사회적인 기술이 부족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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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된 학생은 또래괴롭힘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차별에 관한 연구는 아니었지만, 사회적 

위축과 같은 취약성은 학급 맥락에 따라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을 달리 예측하였다는 선행

연구 결과(공미정, 이동형, 2017; Guimond et 

al., 2018)는 개인과 환경적 특성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가 제안하는 바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또래괴롭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

엇보다 학급 내 차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성, 학업

성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장애, 외모 등 다양

한 형태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주

로 교사-학생 혹은 학생-학생 관계에서 발생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승경, 최정원, 강지명, 

선애리, 2016). 따라서 차별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학급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차별은 다수의 무지(pluralistic ignorance, 

O’Gorman & Garry, 1976)에 의해 쉽게 발생하

고 유지되기 때문에(Banton, 1986), 사람을 어

떤 특성에 기반 하여 차별하는 것이 비윤리적

이라는 것을 학급 구성원들이 명확하게 공유

하도록 개방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차별은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연관되는데, 이러한 고정관념을 감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존중(respect)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Lamont et al., 2016). 존중에 대

한 이해는 아동․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을 감

소시킬 뿐 아니라, 친사회적 행동 증가와도 

관련되므로(Malti, Peplak, & Zhang, 2020),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학생들을 존중하려는 학급 

분위기 형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수준의 

사회적 위축, 또래괴롭힘 피해, 우울의 매커니

즘을 살펴보고, 학급수준의 차별이 개인수준

의 사회적 위축과 또래괴롭힘 피해 관계를 조

절하는지 밝힘으로써 또래괴롭힘 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또래괴롭힘 피해에 대한 사회적 위축의 영향

력이 학급수준의 차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크게 

차별화된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위축된 

학생의 사회적 기술증진, 친밀한 또래관계 형

성 및 부정적 감정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전략 

마련 등 개인적 변화를 위한 개입도 분명 중

요하지만, 이러한 학생이 또래로부터 배제되

거나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공정하게 

개개인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비차별적인 학급

환경을 조성하여 학급 내 차별적 행위가 발생

하지 않도록 개입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동반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

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최근에는 사회적 

위축이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각 하위요인별로 그 효과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예: 공미정, 

이동형, 2017; Bowker & Raja, 2011). 그 중 수

줍음 행동은 사회적 위축을 대표하는 행동 특

성으로, 다른 하위요인보다 또래괴롭힘 피해

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인 바 있다(공미정, 이동

형, 2017).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의 수줍음 행동은 비

사회성이나 수동성 등의 사회적 위축의 다른 

특성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에 ‘사회적 위축’ 

변인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추후에

는 순수하게 ‘수줍음’으로 한정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위축의 다양한 하위요인을 고려하여 

또래괴롭힘과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개념적 이

해를 더 명확하게 도울 것이다. 둘째, 본 연구 

참여자의 성비가 남학생에게 많이 치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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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기 때문에(72.9%) 연구결과를 남녀 모두에

게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러한 편향을 조절하기 위하여 분석과정에서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처리하였지만, 사회적 

위축과 또래괴롭힘 피해의 관계가 학생 성별

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Bass et al., 2016)는 

후속 연구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포함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각 성별에 따라 

요구되는 행동방식이 달라 남학생의 경우 보

다 주장적이고 힘 있는 모습이 우세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수줍음이 많은 남학생

은 학교에서 더 큰 적응문제를 보일 수 있다

(Rubin & Barstead, 2014). 반면 초기 청소년기

에 사회적 친밀성에 대한 가치를 매우 중요

하게 여기는 여학생 집단에서 사회적으로 위

축된 행동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 보는 견해도 있다(Ojanen, Findley, & 

Fuller, 2012).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사회적 위

축과 성별의 상호작용을 분석에 포함 시킨다

면 현상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가 서울 지역의 중학

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중하위라는 

점 등은 본 연구결과가 특정 대상에게만 한정

되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추후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경제적 수준의 다양성을 반

영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

으로 본 분석은 횡단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

에 변인들 간의 인과성을 단정 지을 수 없다. 

특히 사회적 위축과 또래괴롭힘 피해, 우울 

간의 상호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종

단연구를 통해 인과관계가 재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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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how social withdrawal as an individual factor and discrimination as a contextual 

factor contributed to depression caused by peer victimiza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Self-reported data of 1,611 students from 86 classrooms in 7 middle schools was analyzed, using 

multilevel path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peer victimization had a significant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at the individual level. Social 

withdrawal had a direct positive effect on depression as well as an indirect positive effect on 

depression via high levels of peer victimization. Discrimination also positively predicted peer 

victimization at the classroom level. Moreover, classroom-level discrimination moderated the 

individual-level relations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peer victimizati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peer victimization was much stronger as the levels of discrimination in the classroom 

were higher. These findings shed light on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both individual and contextual 

factors when intervening to prevent peer victimization.

Key words : peer victimization, social withdrawal, depression, discrimination, multilevel path modeling


